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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제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틀린 것이 제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 그래서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생각하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라고 하였다. 박애주의자, 신비주의, 율법주의 사람들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중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했을때 외국인은 가족 , 친구, 삶의 터전을 이야기 한다면; 한국인은 돈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돈으로 보이니까, 돈을 쫓는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그것이 제자이다. 
근본은 아는 사람이 제자이다. 근본을 아는 사람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근본을 놓치면? 대학제자가 
나랑 무슨상관인가 라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 나는 대학 제자야 라며 맹신할 수 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제자이다 . 제자가 하는 일은 영적인 부분을 돕는 
사람이다. 모든 가치관을 여기에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실제 현장의 능력이 나타난다. (
고전 2:2-5) 복음을 받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모든 것의 시작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뭘 알고, 뭘 
누리냐가 제자의 시작이다. 
이 답이 있는 사람은 따라가는 대상이 다르다. 당연하지만 제자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마 16;24) 제자는 복음증거하는 사람이다.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흑암 물러간다. 
제자는 삶의 중심이 다르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살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먼저 은혜로 누리게 하신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 삶을 살면 나름대로의 열매와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것을 현실이라고 한다.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무응답이 온다. 내 진짜 위로와 평안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응답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표를 두고 인도받는 
것이다. 
말씀 붙잡고 있음에도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 문제는 끊임없이 온다. 그 문제는 내가 
복음을 더 깊게 깨달아가는 시간표이다. 또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다.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가(소극) 내가 답으로 붙잡아야 
하는것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 (고전 15:10)


